
아토피 치료를 위해 산골 이다학교로 전학을 간 벼리는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눈에 띈 은사리 폐가

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된다. 집을 수리하던 중 벼리는 지붕이 내려앉은 작은방에서 오래된 붉은 무늬 

상자와 낡은 가죽 구두를 발견한다.

“이 집에 살던 열일곱 살 난 딸이 죽었단다.”

은사리 폐가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벼리는 상자 속에서 다이어리와 시화집, 피노키오 인형을 발견

하고 상자의 주인이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열일곱 살 ‘강여울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.

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누군가의 비밀, 끝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아이들의 이야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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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‘벼리’는 주변의 시선이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밝은 척을 하곤 합니다. 나

도 주변의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? 마음을 다쳤을 때, 나만의 ‘마음을 치유하는 방법’이 있다면 

적어봅시다.

2.  내가 ‘벼리’라면 학교에 떠도는 세나의 헛소문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나요? 근거 없는 소

문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적어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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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과거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‘학폭 미투’가 끊이지 않고 있습

니다.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

게 써봅시다.

4.  흰 꽃이 가득한 정원에 황토벽으로 지어진 은사리 폐가처럼 내가 꿈꾸는 집이 있나요? 나의 집은 어

떻게 생겼으면 하는지,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등을 상상해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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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 나는 ‘붉은 무늬 상자’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? 현재 내가 가진 고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, 상자 안에 

함께 넣을 ‘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’를 써봅시다.

 붉은 무늬 상자에 넣고 싶은 물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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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

미래의 에게


